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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구간 4년 이상 적립자까지 확대 

-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대상 기존 7년 이상에서 4년 이상 적립자까지 확대 

- 4년 이상 7년 미만 적립자 10만원 지급구간 신설... 장기 적립·근속 유도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건, 이하 ‘공제회’)는 건설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특별퇴직공제금 지급대상을 현행 
7년 이상 적립자에서 4년 이상 적립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별퇴직공제금은 장기간 퇴직공제금을 적립한 건설노동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경우, 퇴직공제금에 추가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건설노동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퇴직 후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특별퇴직공제금은 적립기간에 따라 7년 이상 10년 미만은 30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50만원, 15년 이상은 100만원을 퇴직공제금에 추가
하여 지급하여 왔으며, 이번에 그 지급대상을 4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9월 30일부터 4년 이상 7년 미만 적립구간이 
새롭게 신설되며, 해당 건설노동자가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퇴직
공제금 1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기존 7년 이상 적립자에 대한 특별
퇴직공제금 지급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특히, 이번 적용확대는 4년 이상 적립자에 대한 중간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4년 미만 적립 노동자의 지속적인 적립을 유도하고, 장기근속으로 이어지도록 
단계적 근속 유인체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장건 이사장은 “이번 지급대상 확대로 연간 약 2만5천 명의 건설노동자가 
새롭게 특별퇴직공제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건설
노동자가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근속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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